
일본에서 데님을 가죽 가루로 가공 

일본의 블루 웨이(Blue-way)는 가죽을 가루로 만들어 데님에 코팅한 독특

한 레더 데님(leather denim)을 2004년 추동절에 상품화하여 시장에서 판매하

기 시작하였는데, 남성용 데님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좋은 소재가 되었다. 

소가죽을 가루로 만들어 플로키 프린트(flocky print)와 같은 방법으로 데님을 

코팅한 다음, 옷 입어 마모가 심한 부분에 강력한 스톤 워시(stone wash)를 함

으로써 데님의 짙은 감색(紺色)이 어렴풋이 드러나게 된다. 레더 같기도 하고 

데님 같기도 한 새로운 소재감이 셀렉트 숍(select shop)의 바이어들로부터 호

평을 받아 주문량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블루 웨이는 그 전부터 레이온의 가루를 플로키 방식으로 가공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을 가죽에 응용한 것이다. 그런데 가죽은 원래 

옷으로 입으면 무겁다고들 하고, 세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시판하는 브

랜드는 남성용 블루 웨이와 여성용 이이 티이의 두 가지 오리지널 브랜드로 

되어 있다. 

또한 블루 웨이는 2004년 가을부터 이태리의 레더 웨어 공장의 셰드로가 

시판하고 있는 레더 웨어 브랜드 “스튜아트”를 새로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밀리터리 재킷(military jacket)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적인 날씬한 몸매의 실루엣과 손으로 하나하나 작업하는 중고 가공이 

특징인 레더 재킷 등의 컬렉션(collection)들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을수록 마찰로 많은 자리가 생기는 워터 버펄로(water buffalo)

나 데드 스톡(dead stock 在庫)의 호스 하이드 레더(horse hide leather : 말가죽)



로 만든 재킷, 기름 먹인 송아지(oiled calf) 가죽의 코트 등이 있으며, 여러 번 

빨아 색이 바랜 밀리터리 팬츠(military pants), 웨스턴 부츠(western boots)와의 

조화 등을 지닝 톱스(jeaning tops)로 고객에게 선 보이고 있다. 

가격은 재킷이 10만~15만엔 정도이고, 판매는 직영점이 중심이 되며, 그 

외로는 우에노 (上野) 상회의 3개 점포와 교토 이세란(伊勢丹)에서 판매하기

로 결정하였다. ♣  


